
장동

10년전 가격으로 고객님을 모십니다.

▶예매:www.megabox.co.kr

▶ARS:1544-0070

※매일 심야상영합니다!
·이동통신사 할인혜택 ·무료주차 3시간  북구보건소 건너편

1관 그래비티-3D 12세

2관 노브레싱/공범
15세
15세

3관 더 파이브 전체관람불가

4관 친구2 전체관람불가

5관 붉은 가족/더 파이브
15세

전체관람불가

6관 친구2 전체관람불가

7관 토르:다크월드 12세

8관 토르:다크월드 12세

9관 카운슬러 전체관람불가

10관 동창생 15세

1관 동창생
12세
12세

2관 토르:다크월드 12세

3관 동창생 15세

4관 노브레싱/더 파이브
15세

전체관람불가

5관 토르:다크월드/친구2
12세

전체관람불가

6관 동창생 15세

7관 공범 15세

8관 카운슬러 전체관람불가

9관 더 파이브 전체관람불가

10관 친구2 전체관람불가

1관 공범/그래비티/노브레싱/더 파이브
15세/12세/15세
전체관람불가

2관 토르:다크월드 12세

3관 더 파이브 전체관람불가

4관 동창생 15세

5관 카운슬러/더 퍼지
전체관람불가
전체관람불가

6관 그래비티/노브레싱/친구2
12세/15세
전체관람불가

7관 친구2 전체관람불가

2013년11월20일 수요일16 (제6065호)레저

내게 산행은 언제나 설렘의대상이다. 그런데 이

번 산행은 그 어느 때보다 의미가 달랐다. 내 고향

여수 금오도를 키우리회원들과 함께하기 때문이

다. 금오도는 섬모양이 큰 자라같이 생겼다고 하여

쇠금(金) 자라오(鰲) 섬도(鳥)를 쓴다. 봄에는 대부

산의진달래여름에는안도검은몽돌해수욕장가을

에는 억새겨울엔동백이아름다운곳이다. 특산물

은 유자와 방풍 더덕 같은 약초와 전복, 털게 등이

있다.

지난 9일 아침 6시 광주 비엔날레주차장에서 다

섯명의 지인과 딸, 그리고 이영길 회장님을 비롯한

키우리회원 46명이 금오도로 가는 버스에 올랐다.

섬 산행이라 다른 때보다 이른 시간에 출발해 아침

을 곡성휴게소에서 깨죽으로 대신했다.

차안에서 바라다본 들녘 풍경은 전형적인 늦가

을의 평온함이다. 오전 8시께 돌산 신기항에서 30

분간 배로 이동 여천선착장에 도착했다. 그리고 버

스로 10분정도 거리에 있는 비렁길 첫 번째 코스인

함구미(5㎞)에서 산행을 시작했다.

함구미는 나의 8대 할아버지께서 정착해 마을이

형성된 곳이다.

비렁길에서 비렁이란 여수말로 ‘벼랑’을 뜻한다.

벼랑에 있는 해안선을 따라 섬을 둘러보는데 심어

놓은 듯 한 야생화와 동백나무숲, 커다란 소나무들

이 인상적이다.

금오도는 옛날 조선시대에 궁궐을 짓거나 보수

할 때, 그리고 거북선 같은 전선을 만들 때 쓰는 소

나무를 공급하던 곳이다. 경치를 감상하며 걷다보

니 금오도 최고 절경인 90m 수직 절벽 미역널방이

나왔다.

탁 트인 바다와 아름다운 해안절벽이 인상적이

다. 미역널방 건너편에 보이는 섬은 나로호 발사대

가 있는 고흥 나로도이다.

날씨가 좋은 날엔 발사대가 선명하게 보이지만

이날은 날씨가 흐려서 잘 보이지 않았다. 볕이 좋

아 바다에서 채취한 미역을 지게로 지고 와서 말렸

다는 미역널방은 어렸을 적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절벽에 위치해 직접 본건 비렁길이 생긴 이후다.

경치 좋은 수달피비렁에서 서영태 회원께서 준

비해온 문저리와 생김치에 막걸리를 한잔했다. 분

위기가 무르익자 김성진 총무가 2주간 연습해 온

‘내 나이가 어때서’ 란 곡을 선창하자 이광호·오주

섭회원도 흥을 도왔다.

잠깐의 휴식을 마치고 길을 가니 큰 바위산과 억

새밭이 보였는데 그 바위가 옛 송광사 절터이다.

전설에 의하면 보조국사가 모후산에 올라 좋은

절터를 찾기 위해 나무로 조각한 새 세 마리를 날

려 보냈는데, 한 마리는 순천 송광사 국사전에, 또

한 마리는 여수 앞바다 금오도에, 다른 한 마리는

고흥군 금산면 송광암에 앉았다고 한다. 이를 삼송

광(三松廣)이라 부른다고 전한다. 고려 명종 25년

(1195) 보조국사 지눌이 남면 금오도에 절을 세운

기록이 있어, 이곳 절터는 송광사의 옛터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한다. 산중턱 바위 위에 절을 세웠다는

게 참 신기했다.

용머리를 닮은 바위가 있는 용두마을 쪽으로 가

자 예전엔 전부 고구마 밭이었던 곳이 방풍나물밭

으로 바뀌었다. 바닷바람을 맞고 자란 방풍은 중풍

과 경련을 예방한다고 해서 금오도의 특산품이 됐

다.

1코스 끝에서 12명의 회원들은 대부산으로 가고

나를 포함한 나머지 회원들은 비렁길 산행을 계속

했다. 2코스인 두포에서 직포 코스(3.5㎞)에는 초

분이 있다. 초분이란 섬에만 있는 독특한 장례풍습

이다. 상주가 고기잡이 하러 간 사이 가족이 갑자

기 상을 당하면 시신을 땅 위에 올려놓은 뒤 짚으

로 엮은 어영을 덮어 3-5년 후 뼈만 골라내어 묻는

풍습이다.

초분을 지나 곱게 물든 단풍길을 따라가다 나온

전망 좋은 바위 위에서 점심을 함께했다.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빗방울이 떨

어지기 시작했다. 서둘러 신우대 사이길을 지나 2

코스를 완주했다. 원래 비렁길 산행팀은 3코스까

지 완주 할 예정이었으나 내리는 비로인해 2코스

를 끝으로 산행을 끝마쳤다.

아름다운 내 고향에서 내가 좋아하는 분들과 멋

진 추억여행을 하게 돼 행복했고, 키우리 회원들도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광주 향하는 버스

에 오르니 가을비가 내렸다. /글=배학희(키우리산악회원)

/사진=이광호광주매일시민기자

바람위에서다

바다위를걷다

해안선을따라섬을둘러보는비렁길산행의묘미는걸을때마다달라지는한폭의그림같은풍경들이다. 바쁜 일상에지친

우리들에게쉼의여유를가르쳐주는자연은인생을어루만져주는진정한영약이다.

키우리산악회와 떠난가을여행

금
오
도
비
렁
길

배학희씨와딸김희원양.

어릴적걸었던아련한고향의길

세월을거슬러어느늦가을떠난여정

추억의조각들이모여만든풍경들

숱한그리움이내삶의여백을채우다

비렁길초입에서단체사진한컷.

 산행앨범

CMYK


